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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

픽에 출전하는 한국 선수들은 개회식 다

음 날인 8일(한국 시간)부터 본격적인 메

달 사냥에 나선다.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에서 금메달 2

개, 은메달 5개, 동메달 2개로 종합 순위 14

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이번 대회 목표를 

금메달 3개 이상, 톱10 진입으로 삼았다.

첫 메달은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 은

메달을 딴 스노보드 국가대표 이상호(넥

센윈가드)가 도전한다.

다크호스로 꼽히는 이상호는 8일 오후 5

시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리는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 출전해 메달 

획득을 노린다.

평행대회전은 두 명의 선수가 나란히 코

스를 내려와 경쟁하는 종목으로, 이상호

는 이전 대회인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

에서 8강에 진출했다.

첫 금메달은 10일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 

효자종목 쇼트트랙 대표팀이 출격한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이날 오후 8시 밀라

노 아이스스케이팅 아레나에서 열리는 

혼성 2000ｍ 계주에 출전한다.

혼성 2000ｍ 계주는 베이징 올림픽에서 

처음 정식 종목이 됐다. 당시 한국은 준준

결승에서 넘어져 아쉽게 메달 획득에 실

패했다. 혼성 2000ｍ 계주는 단거리 종목

처럼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힘이 좋은 최

민정(성남시청), 황대헌(강원도청)이 대표

팀을 이끌 것으로 보인다.

12일엔 프리스타일 스키 모굴 정대윤(서

울시스키협회)이 메달 도전에 나서고, 13

일 새벽엔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결

선에서 최가온(세화여고)이 금메달에 도

전한다.

올 시즌 스노보드 월드컵에서 3차례 우

승한 최가온은 재미교포 클로이 김과 금

메달을 놓고 치열한 경쟁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 대회에서 

연달아 우승했던 클로이 김은 스노보드 

종목 사상 최초 올림픽 3연패를 노리고, 

최가온은 그 아성에 도전한다. 

13일 오전엔 쇼트트랙 남자 1000ｍ 결승

이 열린다.

임종언(고양시청)과 황대헌, 신동민(고

려대)이 금메달 도전에 나선다.

한국 대표팀 에이스 임종언은 ‘세계최강’ 

윌리엄 단지누(캐나다)와 메달색을 놓고 

경쟁할 것으로 보인다. 

14일엔 차준환(서울시청)이 출전하는 피

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이 

열린다. 2022 베이징 대회에서 5위에 올랐

던 차준환은 한국 남자 선수 최초 올림픽 

메달을 바라본다.

같은 날 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결선

에선 이채운(경희대)이 메달 획득에 도전

한다.

스켈레톤 남자 국가대표 정승기(강원도

청)는 깜짝 메달을 노린다.

15일엔 임종언, 황대헌, 신동민이 쇼트트

랙 남자 1500ｍ 결승에서 금메달 도전에 

나선다. 남자 1500ｍ는 한국 쇼트트랙의 

핵심 종목이다. 2018 평창, 2022 베이징에 

이어 3회 연속 금메달을 바라본다.

이 종목에서도 단지누와 불꽃 경쟁은 피

할 수 없다. 

같은 날 열리는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ｍ에선 김준호(강원도청)가 메달에 도

전한다. 김준호는 올 시즌 이 종목 한국 기

록(33초78)을 세웠고, 월드컵 2차 대회 2

차 레이스에서 금메달을 따내는 등 상승

세를 타고 있다.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단거리 ‘투톱’ 김

민선(의정부시청)과 이나현(한국체대)은  

16일 주 종목인 여자 500ｍ에 출전해 메달 

획득을 노린다. 최근 두 선수는 국제대회

에서 다소 아쉬운 성적을 냈으나 여자 500

ｍ는 경기 당일 컨디션에 따라 희비가 엇

갈리는 종목이다.

이 종목은 2025-2026시즌 세계 신기록

을 세운 펨케 콕(네덜란드)이 강력한 우승 

후보로 꼽힌다.

같은 날 쇼트트랙 최민정, 김길리(성남

시청), 노도희(화성시청)는 여자 1000ｍ에 

출전한다.

2022 베이징 대회 쇼트트랙 여자 1000ｍ

에서 은메달을 땄던 최민정은 이번 대회 

금메달을 노린다.

최대 경쟁자는 캐나다의 코트니 사로다. 

사로는 올 시즌 급격하게 성장하며 국제빙

상경기연맹(ISU) 월드투어 여자부 종합

우승을 차지했다.

18일엔 봅슬레이 남자 2인승에 출전하는 

김진수, 김형근(강원도청)이 메달을 목표

로 힘차게 달린다.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19일 여자 3000

ｍ 계주에서도 온 힘을 쏟아낼 예정이다.

한국은 전통적으로 쇼트트랙 여자 계주

에서 강세를 보였으나 2022 베이징 대회

에선 네덜란드에 아쉽게 금메달을 내주고 

은메달을 땄다.

20일엔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스

케이팅이 열린다. 대표팀 간판 신지아(세

화여고)가 메달 후보로 꼽힌다.

신지아는 러시아 출신 개인중립선수 아

델리아 페트로시안과 2025년 세계선수권 

우승자인 미국의 알리사 리우, 이번 대회

를 은퇴 무대로 삼은 일본 사카모토 가오

리와 경쟁한다.

21일은 이번 대회 한국 선수단의 ‘골든 

데이’로 꼽힌다.

유력한 금메달 후보 종목인 쇼트트랙 여

자 1500ｍ 결승이 이날 열린다.

최민정과 김길리, 노도희가 출전해 한국 

쇼트트랙의 저력을 확인할 전망이다.

특히 최민정은 평창, 베이징에 이어 이 

종목 3연패에 도전한다.

남자 대표팀도 같은 날 5000ｍ 계주에서 

우승을 노린다.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매스스타트도 이

날 펼쳐진다. 베이징 대회 매스스타트에서 

은메달을 딴 정재원(강원도청)이 금메달

에 도전한다.

한국 대표팀의 마지막 메달은 여자 대표

팀 경기도청(김은지, 김민지, 김수지, 설예

은, 설예지)과 봅슬레이 남자 4인승 김진

수, 김형근, 김선욱(강원BS경기연맹), 이

건우(강원BS경기연맹)가 획득할 가능성

이 있다.

대표팀이 출전하는 컬링 여자 결승은 22

일, 3, 4위 결정전은 21일에 열린다.  

� 글·사진=연합뉴스

한국 ‘金3·톱10’ 출사표… 21일은 ‘금메달의 날’

10일 쇼트트랙 혼성 계주, 첫 金 도전… 13일 스노보드 최가온 출전

21일 빙속 정재원, 쇼트트랙 최민정·남자 계주서 금빛 질주 기대

벨라 밀라노

D-8… 대회 주요 일정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 한국 선수단 주요 일정
한국시간 경기명 선수명

이상호2월 8일

쇼트트랙
혼성 2000ｍ계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

10일 최민정
임종언

프리스타일 스키
남자 모굴

정대윤

최가온

차준환

임종언
황대헌
신동민

스노보드
여자 하프파이프

쇼트트랙
남자 1000ｍ

12일

 13일

이채운스노보드
남자 하프파이프

정승기

김준호

임종언
황대헌
신동민

스켈레톤
남자

피겨 스케이팅
남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

14일

쇼트트랙
남자 1500ｍ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ｍ

 15일

김민선
이나현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쇼트트랙
여자 1000ｍ

스피드 스케이팅
여자 500ｍ

 16일

김진수 팀
석영진 팀
임종언
황대헌
신동민

봅슬레이
남자 2인승

 18일

신지아
이해인

피겨 스케이팅
여자 싱글 프리 스케이팅

 20일

쇼트트랙
남자 500ｍ

최민정
김길리

쇼트트랙
여자 3000ｍ 계주

 19일

최민정
김길리
노도희

쇼트트랙
여자 1500ｍ

임종언
황대헌

쇼트트랙
남자 5000ｍ계주

정재원
박지우

스피드 스케이팅
남녀 매스스타트

21일

김진수 팀
석영진 팀

봅슬레이
남자 4인승

김은지
김민지
김수지
설예은
설예지
진출시

컬링
여자 결승

22일

22일 열린 ‘2026 밀라노 동계올림픽’ 선수단 결단식에서 

유승민 대한체육회장과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출전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